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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often encounter fortune-telling messages that frame upcoming events in positive or negative terms. Even when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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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ting the selection of cognitive strategies during tas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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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오래전부터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알고자 했다. 고

대의 사람들은 별자리와 기후와 같은 자연 현상에서 징조를 

읽어 삶의 선택과 공동체의 결정을 정당화하려 했으며, 서양

에서는 신탁과 점성술이, 동아시아에서는 주역과 사주명리 

같은 체계가 이러한 해석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미

래를 예측하려는 행위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이 

구축해 온 범문화적인 지식 체계로 설명된다(Hong & 

Henrich, 2021).

  불확실한 상황에서 초자연적 믿음에 의존하는 현상에는 

통제감을 유지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질서를 회복하려는 

동기가 작용한다. Zhang 등(2014)은 미신적 행동이 심리

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했으며, 

Dudley(1999)는 미신적 신념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

안을 낮추고 학습된 무기력을 예방한다고 주장하였다. Case 

등(2004)은 이러한 신념이 결과를 직접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운이나 우연을 통해 상황을 재해석하게 해 통제감을 보완하

는 이차적 통제 전략(secondary control)으로 기능한다고 보

았다.

  한국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려는 기제가 종교적 

신념이나 학력 수준과 무관하게 운세(fortune-tellin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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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관심과 소비로 이어지고 있으며(Kim, 2005), 이러한 

수요 속에서 운세 콘텐츠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하여 큰 시장을 형성하였다(이제영, 원준희, 2010). 김철민

(2002)은 이러한 ‘운명 소비 행동’을 한국인의 운명관과 연

결 지으며, 미래가 정해져 있으면서도 개인의 노력으로 흐름

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운세의 일상적 소비를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운세 확인이 심리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지만, 그 영향이 정서적 수준을 넘어 과제 수행 방

식 등과 같은 인지적 과정으로까지 확장되는지는 아직 충분

히 검토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

선 관련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미신

(superstition)은 과학적 근거 없이 형성된 믿음이나 신앙을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이며, 점복(divination)은 점성술 등 초

자연적 방법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의례적 행위를 가리킨

다. 운세는 점복의 하위 개념으로, 종교적 성격이 약하고 일

상적 맥락에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운세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행운 신념이 있는데, 이는 사건이나 결과를 우연

적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개인의 안정적 성향으

로 간주하기도 한다(이예진, 현명호, 2012; Darke & 

Freedman, 1997). 행운 신념은 주로 단기적 사건을 일시적

으로 해석하는 반면, 운세는 자기 관련 정보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 독립된 범주로 

이해될 수 있다.

  운세는 일반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적 방향을 

띤 내용을 포함하며, 수용자는 이를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

식하고 이후 행동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단서로 활

용한다. 긍정적 운세는 상황이 원활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운세는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운세의 영향을 주

로 정서적 반응 수준에서 다루어 왔으며, 운세 내용이 실제

로 인지 처리 방식이나 수행 전략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이병관과 이국희(2014)의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해당 연구에서 참가자에게 행운 또는 불운 

단서를 점화한 뒤 추론 과제를 수행하게 한 결과, 행운 점화 

조건에서는 정보를 폭넓게 유지하는 전역적이고 직관적인 처

리가, 불운 점화 조건에서는 핵심 단서에 집중하는 국소적이

고 분석적인 처리가 촉진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정보 모형(feelings-as-information 

model)의 관점과 일치한다. 감정-정보 모형에 의하면 개인

은 정서를 일시적 상태로 취급하지 않고, 판단과 행동을 선

택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정보로 활용한다(Schwarz, 1990; 

Schwarz & Clore, 2003). 긍정적 정서는 환경이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는 신호로 해석되어 어림법적(heuristic) 처리 전

략을 촉진하고, 부정적 정서는 상황이 위험하거나 불확실하

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처리 전략을 

강화한다(Schwarz & Bless, 1991). 이는 행운과 불운 점화가 

각각 직관적, 분석적 추론을 유도한다는 결과와 일관되며(이

병관, 이국희, 2014), 같은 맥락에서 운세 내용에 내포된 정

서적 방향성 역시 인지 처리 경로와 과제 수행 전략을 변형

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운세를 자신에게 직접 주어진 신호로 

해석하며 이를 전략 선택이나 기대 형성에 반영하려는 경향

을 보인다. 자기 참조 효과에 따르면, 자기와 관련된 정보는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더 깊이 처리되고 오래 기억되며 이

후 판단 과정에도 강하게 작용한다(Rogers et al., 1977). 따

라서 자기 관련성이 높은 운세는 단순한 우연 단서에 불과

한 행운 신념보다 전략 전환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운세에 내포된 정서적 

방향성이 과제 수행 전략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와 관련된 정보 단서로서

의 운세 내용을 긍정, 중립, 부정적으로 조작하였고, 서로 다

른 인지 처리를 요구하는 두 가지 과제를 통해 그 효과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 과제인 숫자 판단 과제는 신속한 판단

이 요구되는 과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작된 운세 조건에

서 더 효과적인 수행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인

지 성찰 검사(Cognitive Reflection Test)는 즉각적인 직관 

반응을 억제하고 분석적 사고를 요구하므로, 부정적 방향으

로 조작된 운세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행이 나타날 것

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참가자

시력 및 교정시력이 정상인 20대 성인 84명(남 27명, 여 57

명; Mage 21.8, SDage = 1.92)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실험 시작 전에 한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

(HIRB-2025-035)을 받은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자극

실험에 사용된 운세 자극은 사주명리 체계를 기반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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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웹페이지를 통해 제시되었다(부록 그림 1). 사주명리는 

개인의 생년월일과 출생 시간을 바탕으로 운명을 해석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신뢰하고 이용하는 

체계이다(Kim, 2005). 본 실험에서는 참가자가 운세 정보를 

자신과 연관된 정보로 믿게 하려고 실제 운세 사이트의 구조

를 모사하여 참가자가 개인정보를 스스로 입력한 후 조작된 

웹페이지가 자동 생성되도록 하였다. 운세 페이지는 세 요소

로 구성되었다. 먼저 ‘사주 총운’은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하

게 제시되는 포괄적 설명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면서도 개

인 맞춤형처럼 인식되도록 구성하였다. ‘오늘의 운세’ 항목은 

실제 운세 서비스에서 학업운이나 직장운과 같이 특정 수행 

영역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세부 운세의 기능을 반영하여 

구성되었으며, 운세의 내용이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으로 해

석되도록 정서적 방향성을 조작하였다; 긍정(“머릿속에서 생

각이 잘 정리되는 하루입니다”), 중립(“오늘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무난한 흐름입니다”), 부정(“실수가 잦을 수 있으니 주

의가 필요합니다”). 조건별 문구의 글자 수는 전부 같게 조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주 명식’은 참가자의 입력값을 기반

으로 명리학에 기반한 실제 오행 도표를 제시하여 자극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인식되도록 구성하였다.

실험 과제

본 연구에서는 수행 전략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사용하였다. 먼저, 숫자 판단 과제(Mental 

Arithmetic Task)는 두 자리 소수의 곱셈 결과와 제시된 비

교 수의 대소 관계를 판별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예: 

4.04 × 4.34 > 17). 참가자는 암산을 통해 수식을 계산한 

뒤 6초 이내에 ‘맞다(F키)’ 또는 ‘틀리다(J키)’로 반응하였다. 

이 과제는 주로 인지적 부담을 조작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Yang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연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직관적 판단 양상을 관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사용된 문항은 태진이 등(2016)을 

참고하여 사전 실험을 통해 난이도를 조정한 후 선정하였다. 

사전 실험은 20대 성인 6명(남 1명, 여 5명; Mage = 26, 

SDage = 1.10)을 대상으로 총 120문항을 실시하여 정답률을 

산출하였고, 이 중 100%, 80%, 60%인 문항을 동일한 비율

로 선별하였다. 최종 실험에서는 총 24문항이 제시되었으며, 

정답은 ‘맞다’와 ‘틀리다’가 각각 50% 비율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과제인 인지 성찰 검사(CRT, Cognitive 

Reflection Test)는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오답을 억제하고 분

석적 사고를 요구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과제이

다(Frederick, 2005). 본 연구에서는 Primi 등(2016)이 확장 

및 타당화한 CRT-L(Cognitive Reflection Test-Long)을 사

용하였다. CRT-L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며, 한국어로 번안

해 사용한 기존 연구(김태훈, 2020)를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부록 표 1). 두 과제는 모두 Python 기반 실험 제작 프로

그램인 Psychopy 2(Pierce et al., 2019)를 사용하여 진행되

었다.

실험 절차

실험은 온라인 환경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동의서를 작성한 뒤 제공된 링크에 접속해 안내문을 읽고 절

차를 숙지한 후 실험을 시작하였다. 먼저 운세 페이지에서 

이름, 성별, 생년월일, 출생 시간을 입력하고 조건에 따라 조

작된 운세를 확인했으며, 출생 시간을 모르면 별도의 확인란

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후 숫자 판단 과제를 수행하였고, 

각 문항은 응시점(500ms) 이후 최대 6,000ms 동안 제시되

었으며 참가자는 부등식의 정답 여부를 ‘맞다(F키)’ 또는 ‘틀

리다(J키)’로 반응하였다. 과제 종료 후에는 자신의 예상 점

수를 보고하였다. 이후 CRT-L을 시간제한 없이 수행하고 

동일하게 예상 점수를 기재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작 점검과 

사후 설문을 완료하였으며, 설문은 운세 확인 경향, 빈도, 자

기 관련성, 신뢰도, 의사결정 영향 등 5문항을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전체 실험은 약 15분이 소요

되었다.

결  과

조작 점검의 목적으로 “오늘 확인한 운세는 어떤 것 같나

요?”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 ‘그저 그렇다’, ‘긍정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제시된 운세의 정서

적 방향성에 따라 참가자의 평가가 유의하게 달라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F(2, 81) = 7.22, p = .001, n2
p = .151, 이

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운세 자극이 정서적 방향성

을 의도대로 조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숫자 판단 과제와 CRT-L에서의 조건 별 예상 정답 수와 

실제 정답 수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숫자 판단 과제의 예

상 정답 수에서는 중립 조건과 긍정 조건에서 각각 2명씩 

총 4명의 결측치가 있었으며, CRT-L의 예상 정답 수에서는 

긍정 조건에서 1명의 결측치가 있었다. 숫자 판단 과제에서 

일원 분산 분석 결과, 예상 정답 수에서는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2, 77) = .226, p = .798, n2
p = 

.006. 실제 정답 수에서는 조건 간 차이가 경향성을 보였으

며, F(2, 81) = 2.42, p = .095, n2
p = .056, 중립 조건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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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erformance Results on the Cognitive Tasks

정 조건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p = .084). CRT-L에서 일

원 분산 분석 결과, 예상 정답 수와 실제 정답 수에서 모두 

조건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각각 F(2, 80) = 3.93, p = 

.024, n2
p = .089, F(2, 81) = 3.18, p = .047, n2

p = .073. 

사후 검증 결과, 부정 조건은 긍정 조건보다 예상 정답 수와 

실제 정답 수에서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각각 p = .033, p 

= .039).

  사후 설문의 대부분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운세를 신뢰하는 정도에서 조건 간 차이가 경향성

을 보였다, F(2, 81) = 2.95, p = .058, n2
p = .068. 사후 검

정 결과 중립 조건(M = 2.39)이 긍정 조건(M = 1.93)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p = .059), 긍정과 부정 조건(p = 

.854)에서 차이는 없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 운세에 내포된 정서적 방향성이 과제 수행 전략

에 미치는 영향을 과제 유형별로 비교하였다. 예상과 같이 

인지 성찰 검사(CRT-L)에서는 부정적 운세 조건에서 수행

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숫자 판단 과제에서는 긍정 조건의 

우세는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정 조건에서 다소 높은 수

행 경향이 관찰되었다.

  CRT-L의 결과는 감정-정보 모형(Schwarz, 1990)의 관점

에서 해석될 수 있다. 감정-정보 모형에 따르면 개인은 정서

를 일시적인 상태로 처리하기보다, 판단과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신호로 활용하며, 이러한 신호가 

판단 맥락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될 때 처리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Schwarz & Clore, 2003).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정보 

단서는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작용

해 분석적이고 통제적인 처리를 유도하는 반면,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단서는 상황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져 자동적이고 어림법적(heuristic) 처리를 촉진할 수 있다

(Schwarz & Bless, 1991). 부정적 운세를 접한 집단이 분석

적 사고를 요구하는 CRT-L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행을 

보인 본 연구의 결과는 불운 점화가 분석적 추론을 유도한다

는 선행 연구(이병관, 이국희, 2014)와도 일관된다. 즉, 논리

적 억제와 추가적 검증이 요구되는 과제에서는 부정적으로 

방향화된 운세가 과제 요구와 부합하여 수행을 향상시킨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숫자 판단 과제의 결과는 예측과 달리 긍정 조건에

서의 우세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직관적 처리

를 유도하기 위해 6초의 시간제한을 설정했으나, 이러한 조

작이 분석적 처리를 충분히 억제했는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주로 대학생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계산이나 근사를 활용하

는 전략에 익숙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서도 직관적 판단보다

는 수량적 추론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숫자 

판단 과제가 본 의도와 달리 기능했을 수 있으며, 긍정적으

로 방향화된 운세의 직관적 이점을 충분히 활성화하지 못했

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긍정 정서가 인지적 유연성을 높이

는 동시에 목표지향적 집중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

(Fredrickson, 2001)을 고려할 때, 빠르고 정확한 계산이 요

구되는 과제에서는 수행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본 연구에서도 부정 조건보다 긍정 조건에서

의 수행이 낮은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부정적 운세 조건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행이 나타난 

것은 부정 정서가 위험 신호로 작용해 분석적 처리와 주의 

집중을 강화한 효과 외에도 심리적 반발(psychological 

reactance)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반발심 이

론(Brehm, 1966)에 따르면 개인은 자기 능력과 자유가 위협

받을 때 이를 회복하려는 동기가 강화된다. 기존 연구들은 

부정적 피드백이 승리 동기와 수행을 높이며(Fang et al., 

2021) 부정적 평가가 동기 관련 신경 기제를 활성화해 수행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Prévost et al., 2018)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부정적 운세를 접한 참가자들은 운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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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다르게 잘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화되었을 가능

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집중과 노력을 통해 전반적 수행 

향상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한편, 과제 유형에 따라 참가자가 보고한 예상 수행과 실

제 수행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난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숫자 판단 과제에서는 예상 점수보다 실제 수행이 더 높

게 나타났지만, CRT-L에서는 예상보다 실제 수행이 낮은 

양상을 보였다. 이에 관해 본 연구에서 측정된 예상 수행이 

과제 수행 이전의 기대가 아니라, 수행 이후에 형성된 자기 

평가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숫자 판단 과제의 경우 

참가자들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계산 부담이나 시간 압박을 

강하게 경험하면서 자신의 전반적 수행을 보수적으로 평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 수행에서는 정확한 계산

보다는 수량의 대략적 크기 비교나 부분 계산 전략이 활용

되면서, 사후에 인식된 수행 수준보다 높은 정답률로 이어

졌을 수 있다. 반면 CRT-L에서는 문항의 구조를 이해했다

고 느끼는 경험 때문에 자신의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쉬웠을 수 있으나, 실제 수행에서는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오답을 억제하고 추가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러

한 주관적 이해감이 반드시 높은 정답률로 연결되지는 않는

다. 이처럼 두 과제에서는 수행 과정에서 경험된 난이도와 

주관적 수행 감각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면서, 예상 

수행과 실제 수행 간의 차이가 상반된 양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운세가 정서적 위안을 넘어 자기 관련 

정보로 작용해 인지 전략과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데 있다. 사주 기반 운세는 개인의 출생 정보를 반영

하므로, 수용자는 이를 우연적 단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자기 참조 효과(Rogers 

et al., 1977)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는 깊이 처리되어 판단과 

전략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정적 운세가 

분석적 사고를 촉진하고 수행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결과는, 

운세가 정서 반응에 그치지 않고 인지적 조절과 동기 과정에

도 관여함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숫자 판단 

과제에서 긍정 운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과제 난이도

나 과제 특성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어 후속 연구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부정적 운세가 분석적 처리를 강화하는 동

시에 심리적 반발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어, 어떤 인지적 

경로를 통해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셋

째, 참여자가 20대 대학생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결과 일반

화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과제 유형을 다

양화하고 자기 관련 민감성과 같은 개인 요인을 함께 고려하

며, 반복적이거나 장기적인 운세 노출이 수행에 미치는 영향

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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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세의 정서적 방향성이 인지 과제 수행 전략에 미치는 영향

신혜린1,2, 정재은1, 신예인1, 최  훈1,3†

1한림대학교 심리학과
2한림대학교 디지털콘텐츠융합스쿨
3한림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

정서 상태는 개인이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을 내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운세 메시지의 정서적 방향성이 인지 과제 수행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참가자들은 긍정, 중립, 부정적인 

메시지로 조작된 운세를 확인한 뒤, 직관적 판단을 요구하는 숫자 판단 과제와 분석적 사고를 평가하는 인지 성찰 검사

(CRT-L)를 수행하였다. 숫자 판단 과제에서는 조건 간 수행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CRT-L에서는 부정 조건에서 긍정 

조건보다 더 높은 정답률과 예상 정답률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 정서가 분석적 처리 전략을 강화한다는 감정-정보 

모형과 일치한다. 본 연구는 운세 메시지 속 정서 단서가 자기 관련적 정보로 기능하며, 과제 수행 시 처리 전략의 선택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운세, 정서적 방향성, 감정-정보 모형, 숫자 판단 과제, 인지성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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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 Figure 1. Fortune-telling webpage by condition (positive, neutral, negative)

문항 내용 직관적 오답 정답

1
야구 방망이와 공의 합계 가격은 1달러 10센트이다. 방망이는 공보다 1달러 더 비싸다. 공의 가격은 

얼마인가?
10센트 5센트

2
의류 공장에서 5대의 기계로 5벌의 셔츠를 만드는 데 5분이 걸린다. 100대의 기계로 100벌의 셔츠

를 만들면 몇 분이 걸리는가?
100분 5분

3
연못의 연꽃잎은 매일 두 배로 커진다. 연못 전체를 덮는 데 48일이 걸린다면, 연못의 절반을 덮는 

데는 며칠이 걸리는가?
24일 47일

4
3명이 한 시간에 3개의 장난감을 포장한다면, 2시간에 6개의 장난감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한가?
6명 3명

5 영희의 성적은 반에서 15번째로 높고 동시에 15번째로 낮다. 영희의 반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인가? 30명 29명

6
수영팀에서 키가 큰 선수는 키가 작은 선수에 비해 우승할 확률이 3배 높다. 올해 팀의 우승 횟수가 

60번이라면, 키가 작은 선수는 60번 중 몇 번이나 우승했을까?
20번 15번

App. Table 1. CRT-L(Cognitive Reflection Test-Long) Items


